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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단지, 물류파업 장기화 “타격”
화물연대, 운송기업 17사와 협상 결렬 … 조합원 직장 복귀 불투명

서산 화물연대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화물연대 충남지부 서부지회는 8월3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17개 운송기업 대표와 파업

종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운송료 인상과 관련해 사측이 제시한 1.12% 인상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

원 전원의 직장 복귀를 보장해 달라는 서부지회의 요구에 대해 운송기업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보장할 수

는 없다”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부지회는 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투쟁의 강도도 높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회는 운송기업과의 협상에서 2009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운송료를 10%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운송기업들이 1.1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6월29일 파업에 돌입해 35일째 장기파업을 계속하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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